
108  •··  제 2 부 학술토론회

“제주 공동자원생활체계 제도 설계를 위한 서설”에 

대한 토론문

김 태 연

(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)

발표해주신 내용에는 최근 들어 제주사회가 떠안게 된 여러 고민들과 곳곳에서 다양하게 

이뤄지고 있는 논의 내용을 ‘공동자원사고체계’라는 틀 안에서 더욱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

단서들이 담겨있습니다. ‘제주 공동자원사고체계 제도 설계’라는 구상이 서설이라고 하기에

는 규모가 크고 내용이 무척 깊습니다. 이 토론은 발표 안에서 논평 거리를 찾기 보다는 현

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질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. 

1. 기존의 복지체계(welfare)가 아닌 왜 ‘공동자원생활체계’(commonfare)인가?

발표자께서 최근 출간한 책인『일을 되찾자』(2019)에서 ‘공동자원체계(commons)로서의 

일’이라는 개념이 자세히 소개되어있는데요. 동료 시민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

신의 능력을 타자와 교류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으로 전환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 일을 조직

하는 체계라는 정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. 주20시간 노동제, 공동자원시민노동 등 발표문에

서도 언급되어있지만, 공동자원으로서의 일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기존의 복지체계가 아닌 

왜 ‘공동자원생활체계’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. 

2. 제주사회 도입을 위한 접근 방안

발표문에는 개인, 시민사회, 행정당국(제주정부), 특별법과 제도 개선 등 공동자원생활체

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여러 단위에서의 역할과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. 발표자께서 분

석하고 계신 각 단위 간의 현실적인 제약은 무엇인지,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

접근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. 더불어 전환시나리오와 이행을 위한 혁신체계 안에

서 ‘협력적 시간’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도 부연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
3. 기획에서 정책으로 

발표자께서는 이 연구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지만, 서설 이상

의 ‘공동자원생활체계’라는 기획의 골격을 구성해냈다고 생각합니다. 이를 구성하는 많은 요

소들 가운데서 제주에서 공동자원생활체계라는 제도가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주사회

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요소들을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




